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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백화점업계 황금돼지해 세일로문연다

광주신세계 에뜨와 아동복매장에서직원이2019년황금돼지해를맞아돼지캐릭터를활용해출시한상

품들을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신세계

화장품브랜드코스메틱페어

진도모피등최대70%저렴

배냇저고리등출산용품할인

●롯데광주점

남성캐주얼시즌오프행사

돼지문양순금골드바선봬

잡화 가전등최대80%할인

광주지역백화점업계가2019년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해를 맞아 신년 첫 정기세일에 돌입한

다.

◇광주신세계, 코스메틱 페어 시작으로 최대

70%세일돌입=26일㈜광주신세계(대표이사최민

도)에따르면광주신세계는새해를맞아오는2019

년1월2일부터20일까지총19일간신년세일에돌

입한다.

먼저2일부터6일까지설화수,헤라등기초화장

품인기브랜드를비롯해슈에무라, 조르지오아르

마니, YSL 등색조브랜드가대거참여하는 코스

메틱페어가펼쳐진다.

각브랜드별시즌에앞서선보이는신상품도만

나볼수있는이번행사의대표상품으로는키엘민

감성 수분크림 6만3000원, YSL 파운데이션세트

7만9000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에스트로

(6.5㎖ 6컬러) 4만5000원, 슈에무라 얼티메이트

오일(450㎖)세트12만9000원등이있다.

또 7일부터 10일까지 1층 이벤트홀에서는 동우

모피,진도모피등인기모피브랜드가참여하는최

대 70% 할인된가격으로고객몰이에나설예정이

다.대표적으로블랙휘메일재킷145만원,블랙그라

마재킷 250만원등이며, 폭스머플러(10착한정)

8만원, 밍크 베스트 (10착 한정) 100만원에 한정

상품도준비돼있다.

아울러1층이벤트홀에서캐주얼아우터대전,시

즌소품특집전,남성패션대전등겨울인기아우터

장르의 대형행사가 준비돼 있다. 세일 마지막주인

18일부터20일까지는키친&다이닝페어도개최된

다. 아우터장르및리빙장르의대표품목을최대

60%할인된가격에만나볼수있는기회다.

이외 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일부 브랜드에서

할인및사은품증정행사도진행한다.

먼저, 유아동매장에서돼지캐릭터를활용한다

양한상품들을출시했다. 에뜨와 아동복매장은아

기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오감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피기애착인형 4만9000원, 우주복 4만9000원, 속

싸개3만9000원등이다.오는31일까지출산용품에

한해20만원이상구매시20%할인도병행한다.

또 밍크뮤 매장은 앙증맞은 돼지 캐릭터의 꾸꾸

모자와속싸개, 배냇저고리세트를 11만원에판매

한다.

마지막으로상품권프로모션도진행해내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신세계신한카드로전장르 30만

60만 100만이상구매시구매금액의 5%에해당하

는상품권을증정하는혜택도받을수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황금돼지해기념다양한이

벤트준비=롯데백화점광주점도2일부터20일까지

같은기간신년첫세일에나선다. 황금돼지해를

기념해다양한이벤트와마케팅행사를준비했다.

4일오후 2시 9층사은행사장에서는 나의복주

머니를찾아라 뽑기이벤트를열고,당일구매고객

대상 200명 한정으로 1등(1명)에게 황금 돼지

(1돈), 2등(10명)롯데상품권10만원등경품을증

정한다. 18일오전11시부터는 황금돼지해기념럭

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1만원 상당의 럭키박

스를구매하면무작위로다이슨청소기, 빨래건조

기,차렵이불등을이른바 득템할수있는기회다.

또황금돼지해에친구,지인과함께즐길수있는

이벤트도 준비해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쌈장과 상추 등 먹거리 상품을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

LOTTEshopping) 이벤트페이지에남기면경품

을통해총10명에게6만원상당의 한돈제주돼지

세트도증정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 문양 순금 골드바와 순

금목걸이도선보인다. 1층골든듀매장에서는골드

바(37.5g 100g)와목걸이(3.75g) 등황금돼지관

련순금제품을구매할수있다.

2일 단하루 피기드림(Piggy Dream) 행사를

통해25억물량의잡화,의류,생활가전상품90여품

목을정상가대비최대80%할인하는행사도진행한

다. 대표적으로프랑스주방용품브랜드 르크루제

의 뚜껑 머그 2종 세트가 3만9000원, 가구 브랜드

본톤의원목식탁4인세트29만9000원등이다.

여기에2일부터남성유명캐주얼브랜드시즌오

프행사도진행해 폴로 , 빈폴 , 라코스테 , 타미

힐피거 , 해지스의상품(일부품목제외)을정상

가대비최대30%할인한다. 9층행사장에서는2일

부터 6일까지신년특집 골프웨어특집전&비너스

균일가전 행사도진행될예정이다.

이동수골프웨어는 올해 가을겨울 상품을 최대

50%까지할인된가격에판매하며, 와이드 앵글은

티셔츠 2만9000원, 바지 4만9000원, 점퍼 7만

9000원등특가에만나볼수있다. 비너스역시이

월상품을최대 50%까지할인하고복을불러온다

는붉은속옷도브래지어3만5000원,여성팬티1만

2000원등에판매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연초신년계획도와주는상품 인기

다이어트 건강관심높아

건강기능식품40~50%신장

새해가다가오면서연초에세운계획과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들의

판매도늘어나고있다.

26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이달까지건강기능식품

은54.9%,건강관리소품은44.2%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이면 새해 계

획우선순위로꼽히는다이어트와건강에

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건강기능식품과

건강관리소품구매가증가하고있다는게

이마트측의설명이다.

체내지방의산화를촉진하면서지방분

해로체지방감소에도움을주는다이어트

건강관리식품을비롯해근육강화와유지

를위한칼슘및비타민등각종영양제등

이주상품이다.

이밖에건강관리소품으로는최근소형

마사지기와자동전자혈압계등수시로건

강상태를체크하며자신의건강을관리하

는제품판매가높아지는추세다.

또자기관리를위한일정계획을적어두

는 다이어리 스케쥴러도 덩달아 인기다.

같은기간다이어리경우 8.9% 매출신장

을 기록했다. 예전에 비해 포켓용부터 수

첩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와구성으로

소비자들의선택의폭을넓히고있다는점

도 매출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

석이다.

장원종이마트상무점장은 신년이되면

많은고객들이다이어트와건강관리를새

해계획으로세운다며 다짐을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상품들로 꼭 신년 계획을 성

공하길바란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외식 간편식열풍에…소스류생산늘어

2013년보다16.9%증가

케첩 마요네즈는급감

외식이늘고간편식열풍이불면서소

스류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

다. 다만, 그동안 소스류의대표격으로

꼽혔던케첩과마요네즈는시장에서밀

리는분위기다.

26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가발간한 소스류시장에대

한 2018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보고

서에따르면소스류생산액은지난해2

조4965억원으로2013년(2조1356억원)

보다16.9%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는소스가63.0%로가장비

중이컸고복합조미식품31.9%,마요네

즈 3.2%, 토마토케첩 1.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소스 생산액은 2013년보다

34.2% 증가했을뿐아니라, 소스류 중

에서의 비중도 54.9%에서 63.0%로

8.1%포인트증가했다.

가정간편식시장이확대돼그구성품인

소스생산이증가하고, 외식업프랜차이

즈가맹점수가늘어나소스생산량이늘

어난것이라는게농식품부의분석이다.

반면,전통적으로소비가많던토마토

케첩과마요네즈생산액은 2013년보다

각각32.6%, 52.1%나감소했다.

또다양한식문화를경험한소비자의

요구수준이높아지고입맛도변화하면

서서양식소스는고급화되는경향을보

였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온라인의류구매피해신고매년급증

인터넷쇼핑이늘어나면서온라인으로

의류제품을샀다가피해를봤다며신고

하는사례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섬유제

품관련피해구제신청은총 1만1921건

이접수됐으며,온라인거래피해는매년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

하는추세를보였다.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1667건에서지난해1887건으로

늘었고,올해들어10월까지접수된것만

1602건에달했다.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 구제신청은

2016년 2759건에서 지난해 2179건, 올

해 10월까지는 1775건으로 계속 줄었

다.

올해 10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신

청3395건에서는온라인거래의경우업

체의 거래취소요청 거부가 36.5%

(58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22.6%(363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

행) 22.4%(359건)순이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